
정의의 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꺽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이사야 58:6-7



방글라데시에서

식량 불안이 전 세계 수백만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빈곤 문제가 아닙니다. 켜켜이 쌓인 불의함이 우리 글로벌 
이웃들과 로컬 이웃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캘거리 시내에 저렴한 식료품점이 부족한 것이나 케냐 
시골의 예측 불가능한 우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변국으로 
이동한 여파 등, 이 세상의 무너진 샬롬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 안에 
들어 가기 원하는 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단 구제부 World 
Renew와 캐나다 Diaconal 사역부, 북미주 개혁교회 정의와 자비 
사역부는 식량 불안을 줄이고, 장기적인 식량 문제 변화를 위해 
신중하고 지속가능하게 기여하는 대안을 탐구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초대합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웹사이트 www.crcna.org/DayofJustice를 방문하셔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고 영감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뒷마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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